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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자유·평화 대장정’ 2기 원정대 출정

○ 정전 70년 기념 ‘DMZ 자유·평화 대장정’ 2기 출정식 개최

  - 청년층 등 70명 참가, 10.4부터 6박 7일간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한반도 가로축 횡단

  - 축하공연, 원정대 선서·깃발 수여, 군악대 축하 연주, 생태탐방로 함께걷기 등 

○ 오후석 행정2부지사, 6박 7일간 DMZ 인근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원 

경기도와 국방부 등이 정전 70년을 맞아 추진하는 ‘디엠지(DMZ) 자유·평화 

대장정’ 2기 원정대가 4일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야외공연장

에서 출정식을 열고, 6박 7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경기·인천·강원 3개 접경지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DMZ 인근과 

접경지역을 걸어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9월 18일 출정한 1기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6기로 진행된다. 이들 

원정대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한반도의 가로축(약 524Km)을 걷는다.

일반인 신청자로 구성된 2기 원정대 70명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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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을 거쳐 강원도 인제, 고성까지 DMZ 평화의 길 

104㎞ 구간을 걷는다. 원정 기간 파주 임진강 생태탐방로, 연천 주상절리와 

철원 삼합교, 노동당사, 화천 꺼먹다리, 양구 두타연, 인제 만해수련원, 진부령

미술관,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접경지역의 상흔을 느끼고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다양하게 즐길 예정이다.

이날 출정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범철 국방부차관, 김경일 

파주시장, 이한국·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서진하 

육군 제1보병사단장 등이 참석해 원정대를 격려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DMZ는 휴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역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원정대원들이 6박 7일간 접경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